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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체육2> 교과의 ‘표현’ 영역에 실용
무용을 정식 포함하며, 이를 ‘현대표현’의 한 범주로 명시하였다. “현
대 표현에 적합한 움직임 기술의 응용 동작을 표현의 주제와 자유로
운 흐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성취기준은, 실용무용이 단순한 예
체능 활동을 넘어 공교육 내에서 제도적 정당성과 교육적 위상을 확
보했음을 보여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는 실용무용이 

교과 외 활동의 주변적 위치에서 벗어나, 정식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
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용무용은 여전히 신체 기술 
중심의 교육이거나, 대중문화 기반의 오락적 활동으로 이해되는 경향
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실용무용이 지닌 감각적‧정서적‧관계적 
가치와 교육적 잠재성을 축소시키며, 그 의미를 기능적 수준에 머무
르게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왜 실용무용이 필요한가?”를 
넘어, “왜 지금 실용무용의 교육적 의의를 철학적으로 재조명해야 하
는가?”로 나아가야 한다. 실용무용이 단순한 기술 습득이나 미적 표
현을 넘어서, 인간 형성과 감응의 과정을 내포한 교육적 실천으로 해
석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며, 신체적‧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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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practical dance, included in the “Contemporary 
Expression” domain of the 2022 revise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II curriculum, 
through the philosophical framework of affective literacy. The objective is to position 
practical dance not merely as a medium for acquiring physical skills or artistic 
expression but as a holistic educational practice that integrates sensory, emotional, 
and relational dimensions. METHODS Employing a theoretical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practical dance through the three core 
elements of affective literacy: sensory literacy, embodiment of affect, and relational 
responsiveness. Using this lens,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pedagogical potential 
of practical dance are analyzed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RESULTS First, 
practical dance fosters sensory immersion, enabling learners to interpret and engage 
with the world through bodily experience. Second, it enhances emotional sensitivity 
and self-awareness by facilitating processes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Third, 
ethical dispositions and ontological awareness emerge through relational interaction. 
In contrast to traditional concert dance, which emphasizes choreographic aesthetics, 
practical dance highlights its unique educational potential by cultivating affective 
subjectivity and social sensibility through real-time responsiveness and expressive 
engagement.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en practical dance is 
framed within the philosophy of affective literacy, dance education in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can serve as an ethical and holistic learning environment. 
Moreover, the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structional programs grounded in affective literacy to guide future pedagogical 
practice.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4985/kjss.2025.36.3.402&domain=pdf&date_stamp=2025-09-30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5, 36(3), 402-408kjss.sports.re.kr

The Potential of Affective Literacy in Practical Dance within the 2022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403

사회적 요소를 통합하는 교육을 요구한다. 특히 체육 교과는 감각과 
정서를 기반으로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주체적 삶의 방식을 실천
하게 하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실용무용 역시 신체 움직임
을 통해 감각을 일깨우고, 정서를 표현하며,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과
정을 포함하기에,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존재론적 교육 실천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감응적 
리터러시(affective literacy)이다. 감응적 리터러시는 감각, 정서, 신
체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이에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문해 능
력으로 정의되며, 학습자가 감각을 ‘읽고’, 감정을 ‘느끼며’, 신체로 
‘표현’하고, 타자에게 ‘응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Ehret & Rowsell, 
2021). 이는 정서를 단순한 개인의 내면 상태가 아니라, 교육적 의
미 생성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며(Gadsden, 
2008), 실용무용을 통한 학습이 지닌 교육적 본질을 설명하는 데 유
효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체육2> 교과에 도입된 실용
무용을 감응적 리터러시의 철학적 개념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그 교
육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감응적 리터러
시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감각 기반 문해력(sensory literacy), 정
서의 신체화(embodiment of affect), 관계적 응답성(relational 
responsiveness)을 중심으로, 실용무용이 감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식하고, 감응적 관계 속에서 주체를 형성하는 교육적 실천으로 기
능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실용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감응적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철학적 틀에서 조명함으로써, 무용교육의 존재론적‧윤리적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체교육 전반에 걸쳐 감각‧정
서‧관계 중심의 교육적 전환을 제안하고, 감각적 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의 철학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실용무용의 제도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체육2> 교과의 ‘표현’ 영역에 실용
무용을 정식 포함하며, 이를 ‘현대표현’ 유형의 한 범주로 명시하였
다. 이는 실용무용이 더 이상 비교과적 활동이나 단순한 여가 콘텐츠
가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제도적 정당성과 교육적 위상을 갖춘 교과 
내용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체육2>에서 표현 활동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습득을 넘어, 감정 
표현, 창의적 구성력, 심미적 안목, 감상과 비평의 태도 등을 통합적
으로 기르는 전인적 경험을 지향한다. 교육과정은 표현 활동의 목표
를 “생각이나 느낌을 신체로 표현하고, 창작 작품을 감상·비평하는 활
동을 통해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하며, 신
체 활동을 감정과 의미가 교차하는 감응적 실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는 실용무용이 감각과 정서, 타자
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교육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실제로 해당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 표현 문화의 탐색, ▲ 동작
의 심층 분석과 창의적 수행, ▲ 창작과 감상·비평을 통한 심미성 향

상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실용무용을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닌 감성적 소통, 예술적 해석, 관계적 응답이 요구되는 
표현 활동으로 이해하게 한다. 특히, 창의적 구성과 동작 분석은 감각 
기반 문해력, 감정 표현과 해석은 정서의 신체화, 감상과 비평은 관계
적 응답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처럼 성취기준은 감응적 리터러시
의 세 가지 핵심 요소와 긴밀히 맞닿아 있으며, 실용무용은 이러한 요
소들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장르로 기능할 수 있다.

실용무용은 감성에 기반한 창의적 신체 표현 활동으로, 개인의 감
정과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타자와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예술
교육으로 해석된다(Han, 2020). 교육과정 또한 실용무용이 완성된 
기술이나 외형적 정확성보다 표현의 개성, 정서의 흐름, 창작의 과정
을 중시하며,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는 경쟁보다는 감응과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며,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감
각과 정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omas & Cooper, 2002).

이처럼 실용무용은 체육 교과 내에서 감각적 사고, 정서적 응답, 관
계적 반응성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실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감응적 리터러시의 실천 가능성을 내
포하는 교육적 전환의 기반이 된다. 감응적 리터러시는 감정과 신체
가 결합된 의미 구성의 문해 방식으로 정의된다(Ehret & Rowsell, 
2021). 실용무용은 감각과 정서, 관계를 통합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교육 장르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실용무용이 단순한 교과 내용이 아니라, 
감응적 리터러시 실천에 적합한 교육적 기반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다. 이러한 관점은 후속 장에서 감응적 리터러시의 세부 구성 요소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감응적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

감응적 리터러시(affective literacy)는 인간이 감각, 정서, 신체, 타
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
를 구성하는 총체적인 문해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적 해독과 인
지적 이해에 주력해온 전통적 리터러시 개념에서 벗어나, 감각적 체
험과 신체적 실천,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새로운 
문해 패러다임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감응적 리터러시는 읽고 쓰
는 기술을 넘어서, 느끼고 반응하며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실천의 과
정 자체를 문해로 확장하는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다(Park, 2020; 
Gadsden, 2008).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인지적 학습을 넘어, 인간 주체가 교육 경험
을 통해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존재론적으로 성숙해간다는 전제에 기
반을 둔다. 감응적 리터러시는 특히 언어 중심 교육의 한계를 비판하
며, 탈인지적(post-cognitive) 교육 이론과 포스트모던 리터러시 담
론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였다. 전통적 리터러시는 문자 해독과 작문 
능력에 기반한 언어적 문해를 핵심으로 삼았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구성은 다양한 감각적·비언어적·신체적 방식으로도 수행된다. 
이에 따라 감응적 리터러시는 오늘날 복합적 미디어 환경과 신체 중
심 교육 실천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문해 개념으로 주목받는다. 감응
적 리터러시는 전통적 리터러시가 강조해 온 언어와 인지 중심의 해
독 능력에서 벗어나, 신체, 정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체험
하는 문해로서, 포스트모던 리터러시 이론과 탈인지적 교육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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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을 반영한다.
감응적 리터러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조화된다. 첫째, 

감각 기반 문해력(sensory literacy)은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을 통
해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allow, 2008). 이는 
문자 중심의 해석이 아닌, 감각적 자극을 통해 의미를 체험하는 문해 
방식이다. 학습자는 이미지, 음악, 몸짓, 움직임 등의 감각적 자원을 
통해 자신만의 해석을 구성하고, 이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의미 생산
자가 된다. 감각 기반 문해는 학습자가 정서적·신체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형성하며,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화와 창의
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문해 행위로 기능한다.

둘째, 정서의 신체화(embodiment of affect)는 정서가 단순히 내
면에서 느껴지는 정태적인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표현과 행위를 통
해 구체화된다는 개념이다(Coleman, 2021). 정서는 사회문화적 맥
락과 교육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며, 특히 예술교육에서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정서를 몸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 Eisner(1999)는 예
술교육을 ‘감각과 정서를 통합하여 인간 경험을 표현하는 독립된 학
습 영역’으로 보았으며, 감응적 리터러시는 이러한 정서의 신체적 실
천을 문해의 주요 형태로 간주한다. 신체화된 정서는 수업 중 교사와
의 상호작용, 공간의 분위기, 동작과 리듬 등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자기 경험을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셋째, 관계적 응답성(relational responsiveness)은 타자의 정서와 
서사,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윤리적 책임을 가지
고 응답하는 능력을 포함한다(Meacham, 2000). 문해가 더 이상 개
인 내부에서 완결되는 인지적 과정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형
성되는 사회적 행위로 이해될 때, 감응적 리터러시는 이러한 관계적 
윤리성을 핵심 요소로 수용한다. 학습자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몸
짓과 정서를 수용하고 이에 감각적으로 응답하며, 이러한 과정은 새
로운 의미를 공동 창출하는 교육적 장면으로 기능한다. 이는 감응적 
리터러시가 단순히 정서를 이해하는 기술을 넘어, 정서 기반의 사회
적 상호작용을 통해 윤리적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감응적 리터러시는 감각, 정서, 신체, 관계, 사회적 맥락을 
아우르는 통합적 문해 개념으로, 전통적 리터러시의 언어 중심성, 인
지 중심성과 대비된다. 감응은 타자성, 맥락성, 실천성을 전제로 하
며, 학습자가 세계에 대해 ‘읽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움직이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문해는 단지 읽고 쓰는 기능을 평가하는 리터러시 교육에서 벗
어나, 존재론적 성찰과 감각적 사유를 중심에 두는 교육 철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특히 감응적 리터러시는 예술교육, 그중에서도 신체 기반 예술 장
르인 실용무용(practical dance)에서 더욱 뚜렷하게 구현된다. 포스
트 이론들과 문화연구의 강한 영향으로 등장한 비판적 무용학 경향에
서는 무용의 읽기와 쓰기에서 의미의 구성적 본성, 다양한 독해의 가
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많은 
연구들이 나타났다(Kim, 2021). 실용무용은 음악, 리듬, 동작, 공간 
속 상호작용 등 복합적인 감각과 정서의 구성 요소를 담고 있으며, 움
직임 자체가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 응답을 포함하는 행위로 기능한
다. 감응적 리터러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실용무용 교육의 실제에
서 명확히 드러나며, 이는 이후 본 논문에서 교육과정 분석과 논의 과
정을 통해 철학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감응적 리터러시를 통해 본 실용무용의  
교육적 의미

감각 기반 문해의 실천으로서의 실용무용

감응적 리터러시에서 감각은 단순한 자극의 수용이 아니라, 세계
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출발점이자 해석의 기반이다. 실용무용은 음
악, 리듬, 공간, 타인의 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
응하며, 신체를 통해 감각 기반 문해력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예술교
육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실천은 감각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수
행, 해석, 안무, 신체적 반응이 결합된 총체적 문해 행위로 확장된다
(Choi, 2011). 예를 들어, 실용무용 수업에서 학생들이 음악을 듣고 
즉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감각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
응을 넘어서 각자의 감정과 해석을 담은 움직임을 창조하는 실천이
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리듬의 강약에 주목해 박자에 맞는 리듬적 
동작을 구성하고, 다른 학생은 음악이 전달하는 분위기를 따라 흐르
는 듯한 유연한 움직임을 표현하며, 또 다른 학생은 음악이 떠오르게 
하는 개인적 기억을 동작으로 풀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감각 기반 문
해력은 경험의 단일한 해석이 아니라, 개인의 감각과 정서에 따라 다
채롭게 생성되는 의미 구성의 실천으로 작동한다(Ehret & Rowsell, 
2021). 

이처럼 실용무용에서 형성되는 ‘의미’는 단순한 동작의 재현이 아
니라, 학습자가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자극을 정서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신체로 구성한 주관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신체는 단순히 움직
이는 도구가 아니라, 감각과 정서를 담아낸 해석의 매체이자 새로운 
인식의 구성체로 기능한다. 특히 이러한 의미는 언어로 설명되지 않
는 정서적 함의를 담고 있으며, 음악의 분위기, 공간의 흐름, 내면의 
감각과 같은 요소들을 신체화된 언어로 번역해낸 결과물이다. 정서는 
단지 개인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실존적 기반이며, 이는 실용무용을 통해 가시화된다(Park, 2020). 따
라서 실용무용은 감각과 정서가 교차하며 작동하는 감응적 리터러시
의 실천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몸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하는 창조적 
배움의 장으로 작용한다.

Ministry of Education(2022)의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 표
현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고, 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실용무용이 감각 
기반 문해를 실천하는 정당한 교육적 형식임을 시사한다. 특히 언어
적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나 한계를 지닌 학습자에게 실용무용은 감각
과 신체를 통해 내면의 감정과 해석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적 소통 방
식이 된다(Begoray, 2001). 

또한 Gadsden(2008)은 예술을 전통적 교실에서 배제된 경험과 존
재들을 가시화하는 교육적 플랫폼으로 보며, 감정과 정체성이 해석되
고 표현되는 장으로서의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해 실
천은 자아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번역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
로 작동한다(Soliday, 1994). 실용무용은 이와 같은 서사적 자아 구
성의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술적 형식이다.

결국 실용무용은 학습자가 감각을 통해 몰입하고, 해석하며, 신체
를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감각 기반 문해력을 실현
한다. 이는 인지 중심 교육이 간과해온 감각의 교육적 가능성을 회복
하는 동시에, 전인적 성장과 주체 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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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교육의 경로로 기능한다. 실용무용은 정형화된 지식이나 규범
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몸으로 구현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이러한 감각 기
반 문해력의 실천은 일상과 교육, 감성과 인식을 연결하는 살아 있는 
배움의 형태로, 감응적 리터러시가 지향하는 총체적 문해의 구체적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정서 표현과 감성 문해의 신체화

감응적 리터러시 관점에서 정서는 단지 개인 내면의 심리 상태에 머
무르지 않고, 존재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핵
심 요소로 작동하며, 인간 존재의 사회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 한다
(Park, 2020). 이러한 관점은 감정을 신체 움직임과 연결 짓는 교육
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실용무용은 감정의 흐름을 신체화하
는 구체적 실천의 공간을 제공한다. 예컨대, 수업에서 ‘분노’나 ‘슬픔’
과 같은 감정을 주제로 동작을 구성하도록 할 경우, 한 학생은 가슴을 
움켜쥐거나 주저앉는 동작을 통해 내면의 무게감을 표현하고, 또 다
른 학생은 격렬한 리듬감의 움직임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감정이 단지 인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
라 신체적 수행을 통해 외현화되며, 학습자의 자각과 해석의 과정을 
수반하는 구성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정서는 신체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며, 마음, 몸, 환경, 문
화, 행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동하는 총체적 현상이다(Price, 
1998). 따라서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교육은 특정 기술 습득이 아닌, 
감각과 해석, 조율과 반응이 통합된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 되어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성을 문해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가 감
정을 신체를 통해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에 
감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즉, 감성의 문해력은 ‘감정의 언어
화’가 아닌, ‘감정의 몸짓화’를 통해 감응과 소통, 자기 성찰로 이어지
는 신체 기반 정서 해석력이라 할 수 있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무용 표현 영역에서 심미적 감성과 
자기 이해 및 정서 조절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명시하며, 무용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신체로 감정을 표현하고 자율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실용
무용은 이 교육적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언어적 설명
이 어려운 감정들을 비언어적 신체 표현을 통해 외현화함으로써 학습
자가 자기감정을 탐색하고 타자와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실제로 무용 수업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자기표현과 정서 해소
의 공간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정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
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장이 된다(Zitomer & Laidlaw, 2018).

정서 교육의 실천적 효과는 다양한 예술교육 연구에서 뒷받침된
다. Kwon(2025)은 무용수에게 있어 신체를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핵심적이며, 관객 역시 무대 위 
춤을 자신의 정서와 삶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고 몰입한다고 보았
다. 이는 무용이 정서적 자기 인식과 상호 소통을 촉진하는 문해 실
천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또한, 실용무용에서 신체화된 움직임은 
개인적 서사와 문화적 서사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한다(Cohen-
Stratyner, 2001). 이는 감정이 단지 개인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
회문화적 정체성과 관계되는 복합적 구성물임을 시사한다. 감정 표현
은 곧 존재의 표현이며, 해석과 구성의 방식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에
서 감응적 리터러시는 인간 이해에 기초한 예술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결국 실용무용은 감정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신체로 구성하

며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감성 민감성과 정서적 자기 성찰 
능력을 고양시킨다. 정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용 교육은 인지 
중심의 교육이 간과해온 감성의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고, 학습자를 
정서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형성한다. 따라서 실용무용은 단순한 예
술 활동을 넘어, 감정 인식, 정체성 형성, 존재 해석을 아우르는 감응
적 리터러시의 교육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관계적 응답성과 윤리적 실천 

감응적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인 ‘관계적 응답성’은 타자의 움직임, 시
선, 존재를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관계적 
실천을 의미한다. 이때 실용무용은 무대 위 일방향적 표현이 아니라, 
참여자 간의 즉흥적인 감응, 거리 조절, 감정 교류가 실시간으로 일
어나는 신체 기반 상호작용의 현장이 된다. 타인의 움직임에 대한 즉
각적인 감각적 응답, 자신과 타자 간 감정의 공명,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표현은 실용무용이 순수무용과 구별되는 핵심적 특성이다.

기존의 순수무용이 안무 중심의 정형화된 구성과 미적 완성도를 중
시했다면, 실용무용은 감정과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상
호작용적 움직임을 통해 감응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과 윤리적 주
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실용무용의 즉흥성과 감각적 소통 속
에서 학습자는 타자의 존재를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
직이며 느끼는’ 존재론적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타자를 도구화
하지 않고, 하나의 감각적 주체로 존중하며 상호 감응하는 윤리적 태
도, 즉 공감, 배려, 타자 수용성, 자율과 타율의 균형 같은 핵심 가치
들을 체화하게 만든다. 무용을 단지 수행 기술이 아닌 상징적 표현 
체계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는 ‘의미 생성’의 공동 주체로 거듭난다
(Choi, 2011).

이러한 움직임 기반의 상호작용은 언어 이전의 소통 방식으로서, 
존재를 감각적으로 조직하고 관계를 실천적으로 구성하는 예술적 표
현으로 작동한다. 특히 언어적 표현에 제약이 있는 학습자들에게 실
용무용은 감정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 윤리 실천의 매개
가 되며, ‘시청과 표현(viewing and representing)’을 통해 타인과
의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Begoray, 2001). 
이는 감응적 리터러시의 ‘관계적 응답성’이 실용무용을 통해 실제로 
구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문해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해석 행위가 아닌, 문화적 도
식과 담론이 교차하는 맥락에서 형성된다(Meacham, 2000). 타자와
의 의미 충돌과 차이 속에서 새로운 이해와 정체성이 구성되며, 이는 
실용무용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감응의 과정을 통합하는 신체 
기반 교육 방식임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다른 존재와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율성과 상호 
존중, 책임감을 기르는 윤리적 감수성의 내면화로 이어진다.

Ministry of Education(2022)는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표현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태도
를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용무용이 그 자체로 이러한 태
도를 형성하게 하는 구체적 교육적 매개임을 명확히 해준다. 실용무
용 수업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의 움직임
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조율하며,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
까지도 조절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감응, 공존, 존중이라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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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가 단순히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감각을 통해 반복적
으로 체험되고 실천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실용무용은 관계성에 기반하여 감응적 리터러시의 교육적 
차원을 실현하며, 기존 인지 중심 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정서적 소통, 
타자 수용, 윤리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안적 예술교육 모델을 제안한
다. 특히 Dyer(2009)는 무용 교육은 정체성과 권력 문제를 비판적으
로 탐구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실용무용은 이와 같은 교
육적 전환을 가장 생동감 있게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논의
는 실용무용이 단지 표현 기술을 익히는 도구가 아니라, 타자와 감응
적 관계를 체화하고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예술교육임을 뒷받침
한다. 이처럼 실용무용은 감응적 리터러시의 철학에 기반하여 교육의 
윤리적 지향성과 전인적 인간 형성을 신체적으로 실현하는 문해 실천
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 교육부 개정 고등학교 <체육2> 교과의 현대표현 영
역에 포함된 실용무용을 감응적 리터러시(affective literacy)의 철학
적 개념에 기반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실용무용이 단순한 신체 기
술 습득이나 예술 표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감각·정서·관계를 통합
적으로 구성하는 전인적 교육 실천임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감응적 리터러시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감각 기반 문해력’, 
‘정서의 신체화’, ‘관계적 응답성’을 중심으로 실용무용의 교육적 의
미를 철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실용무용은 감각적 몰입을 유도하며, 학습자는 신체를 
매개로 세계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서를 표현하
고 조율하는 경험을 통해 감성적 민감성과 자기 이해가 증진된다. 더
불어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윤리적 태도와 존재론적 자각이 형성
된다. 특히 기존의 순수무용이 안무 중심의 미적 완성도에 초점을 두
었다면, 실용무용은 감정 표현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감응적 주체
성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기존의 무용교육 연구들은 주로 순수무용을 중심으로 신체 기술 습
득이나 미학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실용무
용을 중심에 두고, 리터러시 개념을 교육적 해석 틀로 도입하였다. 이
를 통해 실용무용교육의 언어를 재구성하고, 교육학적 의미를 감성
적·윤리적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체육 교과 내 무용교육이 단순한 기능 훈련을 넘어, 자
기 이해와 타자 공감을 촉진하는 윤리적 학습 공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감응적 리터러시는 실용무용의 예술적 특성에 교육적 타당성과 철
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감성
적·윤리적 성장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실용무용은 
이미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교육활동이므로, 감
응적 리터러시와의 접목을 통해 그 의미를 존재론적·윤리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용무용의 세부 장르를 바탕으로 감응적 리터러
시 요소를 구조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 운영 지침으로 발전시키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는 실용무용의 교육적 위상을 감

응 중심의 교육 실천으로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이론적·실천적 토
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에 기반한 이론적 탐색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
업 현장에서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향후 과
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감응적 인간 형성을 위한 체육 교육
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며, 실용무용을 중심으로 한 신체교육이 전
인적 성장을 실현하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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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2022 개정 고등학교 <체육2> 교과의 현대표현 영역에 포함된 실용무용을 감응적 리터러시(affective 
literacy)의 철학적 개념에 기반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실용무용이 단순한 신체 기술 습득이나 예술 표현의 수단을 넘어, 
감각·정서·관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전인적 교육 실천임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론적 문헌 연구를 통해 감응적 리터러시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감각 기반 문해력’, ‘정서의 신체화’, ‘관계적 응답
성’을 중심으로 실용무용의 교육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실용무용의 예술적 특성과 교육학적 가능성
을 감응적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실용무용은 학습자에게 감각적 몰입을 유도하고, 정서를 표현하며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와 감성적 민감성
을 증진시킨다. 더불어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윤리적 태도와 존재론적 자각이 형성된다. 실용무용은 실시간 감응성과 
표현 중심의 특성을 통해 감응적 주체성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 본 연구는 실용무용이 감응적 리터러시의 교육철학과 접합할 때, 체육 교과 내 무용교육이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한 
윤리적 학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용무용의 감성적·윤리적 교육 가능성을 토대로, 향후 이를 기
반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실용무용, 감응적 리터러시, 체육과 교육과정, 감성교육, 예술교육의 존재론


